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클릭하고, 응원이나 감사의 내용을 댓글로 남기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불교와 사회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사찰로 찾아오는 불교에서 사회로 찾아가는 불교로의 변화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불교 포교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불튜브에서는 다양한 피드백이 이뤄진 불교 유튜브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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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

우학스님의 생활법문 ‘단문단답’

‘줄 끊어진 염주 어떻게?’
youtu.be/9jChvGygrIs

유튜브를 통해 불자들과 소

통하는 스님 중 으뜸은 한국불

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

님일 것이다. 

한국불교대학 무일선원에서 운영하는 유

튜브불교대학은 구독자 13여만 명의 불교 강

좌채널이다. 회주 우학 스님은 매주 생활법문

을 유튜브로 전하며 법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단문단답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이 있는 이들

이 댓글이나 편지로 스님에게 물어보면 그 다

음 법문에 이어 답변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이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불교 콘

텐츠를 업로드 일자 검색시 우학 스님의 영상

으로 사실상 도배하다시피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영상 구독자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 반증이다.

8월 21일 업로드 된 단문단답 116편에서는 

‘법당 안에서 꼭 지켜야 할 예절, 공덕 지으

려다 악업 짓는 일이 된다’와 ‘줄이 끊어진 

염주는 다시 쓰면 안된다’ ‘새집 안택기도 하

는 법’ 등이 소개됐다. 조회수는 30347회로 

좋아요는 무려 5200여회가, 댓글도 917개가 

달렸다.

8월 13일 업로드된 단문단답 113편에서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내요. 어떻게 고칠까

요?’ ‘금강경 독송을 매일하는데 뜻을 몰라도 

공덕이 될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 물리치는 

기도법’ 등이 설해졌고, 조회수는 24175회, 좋

아요는 4400여회, 댓글은 830개가 달렸다.

김홍희 씨는 “사람 마음이 내 질문은 앞서 

중복이거니 생각하면 참 편할 건데 채택이 안

되면 삐지고 서운해합니다. 이건 오백살이 된

다고 해도 같을 것 같습니다. 스님 법문 들으

면서 느끼는 바가 오기도 가기도 합니다”라

고 영상 소감을 남겼다.

강설

5분 뚝딱철학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youtu.be/LYNqergVWUc

5분 뚝딱 철학은 철학, 심리

학 등을 주제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이다. 2년 동안 매주 1편

씩 올리고 있는데, 철학의 넓고 

어려운 주제들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한다. 본명은 김필영, 평범한 회사원이라

고 하지만 사실은 공대를 졸업한 한국외국어

대학교 철학과 박사이며 논리학을 강의했다. 

2020년 12월에는 유튜브 제목과 같은 책 〈5분 

뚝딱 철학:생각의 역사〉를 출간했다. 유튜브

에 올라온 영상을 시간과 주제 순서대로 정

리하여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후 2권도 출간

했다.

다루는 주제가 대부분 서양철학이다 보니 

동양철학을 다루는 영상을 원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를 수용하여 2022년 7월부터 동

양철학은 손미애 전북대 교수가 담당하는 2

인체제로 바뀌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은 ‘동시성 현상과 

홀로그램 우주이론’의 내용을 보완하고 음질

을 개선한 영상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동시성 현상에 대한 심리

학자 칼 융의 관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관점 그리고 불교의 화엄 사상의 관점을 설명

한다.

8월 29일 업로드된 이 영상의 조회수는 

23779회로 좋아요는 1200여회, 댓글은 142개

가 달렸다. ‘동시성 체험이라는 개인의 신비

한 체험에서 시작해 양자역학을 통해 물질

적으로, 불교의 화엄사상으로 형이상학적으

로까지 확장되다니 논문을 한편 본 듯합니

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삶 속 일들이 불

교사상과 양자역학과도 관계가 있다는 점에

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

렸다.

5분 뚝딱철학에서는 불교의 무아와 연기설

을 흄과 러셀 등 서양철학의 입장에서 해석한 

영상 등도 업로드된 바 있다.

강설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내가 명상을 시작한 이유’
youtube.com/shorts/

JtjsMKd63io?feature=share

스님 중 6개 박사학위로 국내 

최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자

현 스님은 최근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유튜

브에서는 비교적 짧은 쇼츠 콘텐츠로 불자들

을 만나고 있다. ‘자현 스님의 쏘댕기기’ 유

튜브 채널은 평균 조회가 6~8만회에 달할 정

도로 인기다. 스님은 이외에도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등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

현 스님의 불교공부는 불교를 중심으로 동양

학 등 인문학 전반을 다루는 채널이다. 매주 

일요일 8시에는 교리천재 강좌가, 수요일 8시

에는 불교특강이 진행되며 이 강좌 영상을 편

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또 네이버 밴드 

‘쏘댕기기’(band.us/@kumarajiva)를 통해

서도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자현 스님의 불교공부’ 쇼츠 영상 중 ‘머

리를 좋게 만드는 명상’에서 스님은 “저 사람

이 머리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

다. 아니다. 제가 게으르고 머리가 안된다. 저

도 놀랍다”며 “책에도 썼지만 명상을 하게 된 

계기가 ‘공부를 못해서’다. 머리를 좀 좋게 

해보자는 생각에 명상을 시작했다. 분명한 것

은 기억력이 늘어나는 것 보다 창의력과 자존

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짧은 영상이지만 조회수는 8만회에 좋아요

는 2300여회가 눌려졌다. 댓글로는 ‘7번째 박

사학위도 기다리고 응원합니다’ 등이 달렸다.

뉴스

MBC 뉴스투데이

‘부처님 위 케이블카 재수없다’ 

현수막 논란
youtu.be/YCPzlTw7IBQ

8월 23일 MBC뉴스투데이에

서 보도한 사천 대방사의 케이

블카 반대 현수막 시위에 대한 

뉴스영상이 조회수 40만회가 

넘을 정도로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과 초양섬, 각

산을 오가는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바다 위로 

국내 최대 거리인 2.43km를 자랑한다. 그런

데 케이블카를 타고 각산 중턱에서 내려다보

면 사찰 지붕 위에 대형 현수막 2개가 보인다.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케이블카는 사찰 오른쪽 상공을 오가는데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채까지는 직선거리

로 80여 m, 수행공간까지는 100여 m 떨어져 

있다.

사찰 측은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7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신청했지만 패소했다. 2019년엔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최

근 법원 판결에서 소음 상한인 55DB를 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자, 항의 차원에

서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

사천 대방사 도안 스님은 “사천시에서 어

떤 사과나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주지와 한 

마디 상의가 없다. 대응 조치로 현수막을 걸

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는 법적 판결도 나온 만큼 조정이

나 피해 보상은 힘들다는 사천시 입장과 사찰 

측이 사천시청 앞 1인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

어,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무려 3588개 댓글이 달렸다. 한 시

민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 남의 불편을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뉴스

SBS 알고보면

‘비에 젖지 않는 불상 미스터리’
youtu.be/rqm_Mk2S42A

SBS 생활정보 전문 유튜브

채널인 ‘알고보면’에서는 8월 

27일 ‘30년째 한결같이 깨끗

한 얼굴, 비에 젖지 않는 불상 

미스터리’라는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 

430640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자랑하는 이 영

상에서는 충남 논산 쌍계사 관세음보살존상

에 대해 다룬다. 

쌍계사 주지 선석 스님은 “습해지면 이끼

가 껴야 하는데 불상 안면에만 이끼가 끼지 

않는 것은 신비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옥수 석공예 명장은 “화강암은 물을 빨

아들이는 습성이 있는데, 입자가 고운 곳은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빨아들인다”며 “얼굴

이 다른 부위에 비해 훨씬 곱게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곱게 연마된 불상 안면부 

쪽으로 바람 통풍이 잘 되는 것도 비밀 중 하

나로 꼽혔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석공의 불심이 정

성으로 조각하게 됐고, 저런 신비한 결과까지 

이어졌다”며 “저 석공을 불교계에서 영입해

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시민들은 “스펀지도 아니고 돌일 뿐

인데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30년 세월에

도 저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 또한 하

나의 미스터리”라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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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암 지홍
신도회장 정광자 김희남

법회일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진행합니다.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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